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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소 설립 머지않아
Better Place, 투자액 2억달러 확보 … 휘발유 3분의 1 이하 가능

조만간 미국과 유럽 등지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소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etter Place의 샤이 아가시 최고경영자(CEO)는 뉴욕에서 전기자동차용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억달

러의 투자금을 확보했다면서 이스라엘 코퍼레이션과 모건스탠리, 벤티지 포인트 벤처 파트너스, 제임스 울펜손 

전 세계은행 총재가 포함된 개인투자자 그룹이 투자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아가시 CEO는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만으로도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1500번의 재충전 가능회수

를 감안할 때 충전소 인프라만 구축되면 전기자동차의 에너지비용을 휘발유 자동차의 3분의 1 이하 수준인 마

일당 7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유럽, 개발도상국에 수십만개의 충전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충전소는 회원제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차량구입비를 보조해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아가시는 1992년 이스라엘에서 소프트웨어기업인 톱티어를 설립한 뒤 2001년 회사를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

어업체인 SAP에 회사를 넘겼으며 한때 SAP CEO가 되기 위한 경쟁에도 참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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